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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나곡리 앞바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 탄소 흡수하는 바다의 블루카본, 게바다말 서식지 체계적으로 보전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4일 해양보호생물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경상북도 울진군 나곡리 주변해역(약 3.8km2)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및 경관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큰 해역으로써

해양수산부가 지정·관리하는 해역이며, 울진 나곡리 인근 해역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양생태계보호구역으로 지정

된다.

    *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보호구역(2개소), 해양생태계보호구역(16개소), 해양

경관보호구역(1개소) 및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14개소)으로 구분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작년 포항 호미곶 주변 해역에 이어

동해에서 지정되는 네 번째 해양보호구역이다.

경상북도 최북단에 있는 울진 나곡리는 해변을 따라 기암괴석과 소나무

숲이 어우러져 수려한 경관을 이루는 것으로 유명하며, 부채뿔산호, 무쓰부리

돌산호 등 다양한 산호가 서식하는 나곡리 해역의 수중경관도 매우 뛰어나다.

해양생태계 조사 결과, 울진 나곡리 해역에는 잘피의 일종인 게바다말이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바다말 군락지는 바닷속 열대우림으로



불리며 광합성을 통해 바닷물에 녹아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어린 물

고기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은신처를 제공한다.

또한, 게바다말 군락이 만들어내는 산소와 유기물은 미역, 성게 등 다양한

수산생물의 성장을 촉진해 지역주민들의 주요한 소득원을 제공한다.

한편, 건강한 해양생태계와 수려한 해양경관을 가진 경북 동해에 2년 연속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해양 탄소 흡수식물의 서식처 보전과 함께

동해지역의 해양생태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수산부는 울진 나곡리 주변 해역의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기반 해양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자원의 이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환경정책관은 “지난해에 이어 풍부한 해양생태자원을 가진 경북

동해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며 “우리 해양

생태자원을 미래세대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지역주민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해양보호구역은 지난 2001년 전남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이번

울진 나곡리 해양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총 33곳이 지정되었다. 전체 면적도

서울시(605.25㎢) 전체 면적의 2.98배 수준인 약 1,802.5㎢로 늘어난다.

     



참고 1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지정안

□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ㅇ (명칭)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ㅇ (위치)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ㅇ (면적) 약 3.8㎢

ㅇ (목적)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과 새우말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해양생태계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도모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생태계보호구역 지정(안)



참고 2   참고 사진  

□ 울진 나곡리 바닷가 전경 

□ 주요 서식 해양생물 

 * 게바다말(해양보호생물): IUCN 멸종위기종 / 새우말(해양보호생물): IUCN 취약종

게바다말 새우말 부채뿔산호 무쓰뿌리돌산호


